
Abstract

The present age demands a change in attitude based on a differentiated life value from city. It will provide to a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gap of living level in the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and recreate distinguishing 
comfortable commun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duct the formation characteristics of the townscape of Korean slow city according to 
analyze resources and structure of landscape.

Planning of slow city’s townscape is a process of imagification of filtrate unique meaning. The glob share synchronic 
unique values by slow city’s network. Therefore instead of putting emphasis on promoting tourist business for short-term 
revenue, it will be under control to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and to be not forfeited and diluted the rights for 
sustainable slow city’s status. Participation of resident needs in this process. Accordingly it need a strategy of landscape 
formation design and a interdepartmental practice system for a continuous slow city's image by renewal of disharmonious 
townscape in the built-up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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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신도시 및 신시가

지 개발에 매진하는 공급과정에 치중함으로써, 도시의 인

구집중과 각종 도시문제 발생을 초래하였다. 반면 개발로

부터 소외된 농어촌 지역은 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전통

성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쇠락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수

준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체성 있는 고유자원을

되살려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특색 있는 지역으로 변화

하고 재창조하기 위해 정부는 새 농어촌 건설운동,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전통 테마마을, 살기 좋은 지역만들

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자생력 회복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화의 관점에서 동일한 잣대로 생활수

준의 차이를 좁히려고 하기보다는, 도시와 차별화된 삶에

가치를 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7년도에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신안군 증도, 완

도군 청산도, 장흥군 장평․유치면, 2009년도에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충남 예산군 대흥면, 2010년도에는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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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 전주시 한옥마을과 수도권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

면이 추가되어 총 8개의 농어촌 마을이 전통유산과 지역

특성이 잘 보존된 ‘느림의 도시’로 공인되어 국제적 슬로

시티로 인증받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슬로시티는 가속

화되는 도시화를 지양하고 지역성과 전통성에 기초한 삶

의 질 향상의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슬로시티는 인증의 초기단계로 유럽의 슬

로시티와는 달리 단기적인 모델로 볼 수 있으므로 지속

적인 정체성 확보와 강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제도와

실행체계 등을 보완․정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재 관광부문의 상품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지자체의 정책 및 관련분야의 편향적 관심은, 일반적인

관광문화도시로 변모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관광객 유

치와 이로 인한 청정지역 슬로시티의 환경이 훼손되고,

그 가치가 상실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 슬로시티는 보여

주기 위한 관광객들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수한

정주공간과 함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향

유하도록 하고, 관광객은 그들의 삶을 보고 느끼면서 차

별화된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실정

에 적합한 지속적인 슬로시티 경관형성과 관리를 위해서

총체적인 관점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슬로시티의 경관분석을 통해 경관자원

및 경관구조의 형성과 특징을 도출하고, 한국형 슬로시티



경관계획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인증받은 국내 슬로시티가 지역적 정체성과

가치를 지속시킴은 물론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초조사 분석이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슬로무브먼트와 슬로시티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배경과 제도 및 절차를 문헌을 통해 고

찰하고, 선행연구의 동향을 파악한다.

두 번째로 슬로시티의 경관분석을 위해 차별화된 공간

으로써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세 번째로 2009년 이전 지정된 국내 6개 슬로시티 인

증지역을 대상으로 답사에 의한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경관자원과 경관구조 및 특성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슬로시티의 지속적 경관계획 및 관리

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여 제안한다.

2. 문헌고찰

2.1 선행연구 검토

슬로시티에 관련된 최근 국내 연구동향은 슬로시티에

대한 개념 및 현황, 인증과정 등과 초기 발전방안, 도입에

관한 연구와 함께 2007년도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전남

지역 슬로시티 단기 체험행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학

관점에서의 행태와 만족도 조사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개발과 관련한 정책 및 개발 특성, 개발 진

단지표와 행정방안 등의 연구가 있다.

슬로시티 경관에 대한 연구로는 초기 지정된 전남 4

개 지역의 경관구성 디자인 요소별 문제점을 제기함으로

써, 경관의 체계적 계획 및 조성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

는 연구가 있으나, 아직은 슬로시티 경관 전반의 특성이

나 실질적인 계획방법론 도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슬로시티에 관한 연구는 모태가 되는 슬로푸드운

동에 관한 식품학과 농학 분야와 함께, 정책 및 행정 분

야, 도시 및 지역, 국토개발 계획 분야, 슬로시티와 관광

을 결합한 슬로투어리즘 등 관광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는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2.2 슬로시티 개념 고찰

슬로무브먼트(Slow Movement)가 구체적 사회운동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슬로푸드(Slow Food)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슬로푸드는 패스트푸드(Fast Food)와 반대되는

의미로, 생명의 원점인 식품이 지역의 풍토와 결부된 역

사와 문화의 결정체로써 지역고유의 자원이며, 인간 삶의

총체적 부분을 나타낸다. 1986년 유럽에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가 이탈리아의 로마에

상륙하면서 속도를 중시하는 식문화를 추방하고, 자국의

전통식단을 포함한 식문화 전통과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

해 슬로푸드 운동으로 촉발되었다. 이 운동은 생산성 향

상이라는 명목 하에 갈수록 심화되는 대량생산, 규격화,

산업화, 기계화에 의한 전 세계의 동질화1)된 미각뿐만 아

니라 인간의 고유 존재방식 및 환경, 경관의 변화에 대응

하고, 위협으로부터 맞서는 것으로 환경운동과도 일맥상

통한다.

한편 이탈리아 토스카나 소도시인 그레베 인 키안티

(Greve in Chianti)의 파올로 사투르니니(Paolo Saturnini)

시장은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대단위의 도시개발과 공단

등의 유치를 통해 대도시에 통합되거나, 반대로 아주 시

골스럽고 전통을 표방하여 ‘작은 마을’임을 강조하는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는 후자의 정책을 선택하고 아기자

기하고 푸근한 자연, 사람들의 정신적 풍요와 여유, 대도

시와 떨어져 있는 점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부각시켰다.

특히 슬로푸드 운동에 참여함은 물론 삶의 방식과 환경

을 함께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파괴의 개발

이 아니라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도시조직을 지키는 개

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관광 진흥과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보존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며, 세계화와 근대화에 떠밀려 경쟁과 다툼으로 내몰

지 않는 삶을 위해 생활혁명의 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 파올로 시장은 주민들에게 슬로시티의 구체

적 역할과 마을의 정책 방향을 설득하고 1999년 ‘슬로시

티(Slow City)’로 선언하면서 슬로시티 운동이 시작되었

다. 대도시가 문명의 물질과 기계의 속도에 맞추는 패스

트시티(Fast City)라면, 인간과 자연 환경의 속도를 존중

하는 삶이 유지되는 치타슬로3)를 주창한 것이다.

슬로시티 운동의 기원은 슬로푸드의 느림의 철학에 기

반을 둔 생활이며 지역문화로, 속도사회와는 차원이 다른

장소의 사회적 구성을 구현하고자, 지역과 삶의 공간을

확장한 것이다.4) 그 실천적 지향점은 삶의 속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있으며,5) 실행 수단과 방법의 차이를 보이지

만 지역공동체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인간적이고 생태적

인 삶을 궁극적 가치로 삼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시설

계 패러다임과 공통된 목적을 갖는다.

2010년 현재 20개국의 135개 도시가 국제슬로시티연맹

(Cittaslow International HQ)으로부터 슬로시티로 인증받

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6)

1) 권영걸(2010), 서울을 디자인한다. 디자인하우스, p.371

2) 손대현, 장희정(2010), 슬로시티에 취하다. 조선앤북,

pp162～164

3) 연구자주, cittaslow는 이탈리아어와 영어의 합성어로 모두

소문자를 사용하며, 슬로시티의 국제적인 공식용어임

4) 백두주(2008),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20(4), p.118

5) 손대현, 장희정(2010), op. cit., p.33



기본

정책

- 전반적 주민생활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 공간과 시간 확대

- 자연 친화에 바탕을 둔 식품의 생산과 활용

- 지역의 문화와 전통이 접목된 토속 생산품의 보호

- 지역공동체의 강화 및 대외 네트워크를 통한 관광교류로

인간 삶의 방법과 패턴 변화

기본

규정

- 지역과 도시의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는 환경정책 추진

- 땅의 가치 극대화 및 단순 점유를 최소화시키는 정책 추진

- 환경과 도시의 질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기술을 활용

- 자연친화적 기술로 얻어진 식품의 생산과 활용 장려

- 문화 전통과 접목된 토속 생산품을 보호

- 공동체와 실질적인 연결을 통해 인적 교류와 접촉을 장려

- 슬로시티 삶의 인식 확대와 교육기회의 제공

자료 : 조상필(2008), 국제 슬로시티 가입 기본요건 및 지역발전 시사점

표 1. 슬로시티의 기본정책과 규정

슬로시티는 일종의 공동체 성격이 강한 작은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인증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본요건

으로는 인구 5만 명 이하로, 대체에너지 등 환경친화에너

지 개발에 힘쓰고 전통의 보전과 육성, 생태, 환경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슬로시티의 요건 항목은 환경과 기초인프라, 도시경관

및 미관 정책, 주민참여 등 도시경관계획과 많은 부분이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필수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6개

의 유형으로 나뉘며7), 소항목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결

정한다.

1.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사용, 빛 오염 감지 시스

템 및 프로그램, 환경운영 시스템 도입, 유전자 변형 농산

물의 사용금지 등 자연환경정책

2. 바이오 건축을 위한 창구 및 홍보계획, 소음지역의 방음

계획 등 삶의 질을 위한 생명과학

3. 개인교통수단을 대신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계획

및 보행지역 계획, 공공장소의 유니버설 디자인계획, 가

정생활 및 지역활동 계획, 도시의 리스타일링 및 재정비

프로그램 등 기반시설 정책

4. 친환경 건축을 위한 창구개설 및 친환경 건축 홍보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 도시경관 및 미관정책과 전통적

인 유기농산물 및 수공업과 예술작품의 보증과 보호 프

로그램 등 지역전통산업 및 슬로푸드 가치화 정책

5. 국제적 차원에서의 역사적 지역에 관한 관광 안내

등 관광객 수용정책

6. 주민참여와 인식확대 정책 등 주민의식수준

요건을 만족하는 슬로시티의 특징은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환경, 식문화, 생산기술, 커뮤니케이션, 지역경제

의 시너지 효과이다. 슬로시티 운동은 기본적으로 환경과

6) www. cittaslow.net

7) 조상필(2008), 국제 슬로시티 가입 기본요건 및 지역발전 시

사점, pp11～13

도시구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토산품과 전래

되어 오는 친환경 고유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행동주

체인 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유도함으로써 자연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지역

의 천연 무공해 식재료의 수확과 이를 활용한 요리와 친

환경기술의 발전이 지역 활성화와 맞물리면서 궁극적으

로 지역의 발전과 삶의 여유로 이어지는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일상적 접근방식의 지

역공동체 활동이다. 슬로시티는 정부의 제도적 틀에 얽매

이지 않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지역 공동체 단위로 활

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공동체는 반드시 행정구역 단위

와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 생활권역을 공유하는 대

략 인구 5만 명 이하의 규모이다. 이 규모의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의 마련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민참여

의 추진 틀로서 최적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

2.3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1) 경관의 이미지화와 의미화

슬로시티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국지적

생활세계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즉 하

나의 균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차별화된 공간으로 주민들

의 일상적 생활체험과 결부된 경관과 영역이 하나의 의

미단위로 개별화되면서 다른 영역과 구분되어 장소의 실

재를 인정받게 된다. 슬로시티는 획일적인 현대문명의 영

향이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경관과 공간영역이 의미와

상징화로 충만된 장소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올덴버그(Oldenburg)는 ‘The Great Good Place'

에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집,

일터, 사회 세 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의미화된 장소에 대하여 가정

과 직장의 영역의 넘어서 개인들이 자발적이고 비공식적

으로 행복을 기대하면서 모이게 하는 다양성을 갖는 공

공장소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3의 장소(third place)로 정

의하였다.8)

크리스티안 미쿤다(Christian Mikunda)는 그의 저서

‘제3의 공간’에서 또다른 주장을 하였다. 즉 제1의 공간인

집과 제2의 공간인 일터와는 구별되는 제3의 공간을 체

험의 장소로써 정의하고, 제3의 공간이 갖추어야 할 4가

지 본질적인 요소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랜드마크

(lanmark), 돌아다니게 유혹하는 몰링(malling), 전체를

한 눈에 들어오게 하는 콘셉 라인(concept line), 호기심

을 일으키게 하는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인 코어 어트랙

션(core attraction)으로 규정하였다.9)

8) Matthew Carmona저, 강홍빈 외 공역(2009), 도시설계, 도서

출판 대가, p.214

9) 크리스티안 미쿤다(2005), 제3의 공간, pp37～74



반면 케빈 린치(Kevin Linch)는 도시의 이미지화 가능

성으로 물리적인 대상이 관찰자에게 강한 인상이나 이미

지를 갖기 쉽도록 만드는 속성이라고 정의하고, 형태로부

터 의미의 요소를 분리하고 정체성과 구조의 관점에서

이미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여, 통로(path), 경계

(edge), 지구(district), 결절점(node), 랜드마크(landmark)

의 물리적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구조화된다고 하였다.10) 그러나 이후에 일정 지역을 체험

하는 감각인 이미지화는 가독성이 높아 사람들이 선호하

지만, 그보다는 이색적이고, 신비로운 환경에 더욱 즐거

워한다고도 하였다.11) 애플야드(1980)는 린치의 연구를

확장하여, 형태의 이미지화 가능성과 차별성, 가시성의

정도, 활동 무대로서의 역할, 사회에서 건축물이 지니는

중요성이라는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는 것을 밝혔다.12)

연구자 키워드 내 용

올덴버그

제3의 장소

(third place)

: 다양성을 갖는

공공장소

- 의미화(사회적․정서적)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행복을

기대

크리스티나

미쿤다

제3의 공간

(third space)

: 집과 일터와는

구별되는

체험의 장소

- 이미지화(구조적․물리적)

· 사람을 끌어들이는 랜드마크

(lanmark),

· 돌아다니게 유혹하는 몰링

(malling),

· 전체를 한 눈에 들어오게 하는

콘셉 라인(concept line)

- 의미화(사회적․정서적)

·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는

코어 어트랙션(core attraction)

케빈 린치

경관이미지

: 형태로부터

의미요소가

분리된 요소들의

상호유기적

도시이미지로

구조화

- 이미지화(구조적․물리적)

· 통로(path), 경계(edge),

지구(district), 결절점(node),

랜드마크(landmark)

애플야드 의미와 상징

- 의미화(사회적․정서적)

형태이미지화 차별성, 가시성 정도,

활동 무대로서의 역할,

건물의 사회적 중요성

표 2. 경관의 이미지와 의미에 관련된 연구자별 견해

의미와 상징화로 충만된 슬로시티 경관은 도시이미지

의 구조화와는 별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의 정서

적 차원에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소와 사람 그리

고 사물에 대표적 의미가 생기는 과정을 ‘의미화’라 할 수

있는데, 도시환경이 주는 사회적․정서적 의미는 사람들

이 갖는 이미지에 대한 구조적․물리적 측면 이상으로

중요하다. 즉 경관계획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의 소산인 사회적 조건

10) Matthew Carmona저, 강홍빈 외 공역(2009), op. cit.,

pp166～170

11) Kevin Linch(1981), Good City Form, pp139～141

12) Matthew Carmona(2009), op. cit., pp172～173

과 더 넓은 맥락을 통하여 결합된 공시적 가치관이 투영

된다.13) 특히 슬로시티의 경관계획에 있어서, 의미화를

위한 상징의 문제는 실제로 환경 이미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며, 구조화된 각 물리적 요소들이 지역의 의미

와 상징을 표현할 때 그 경관은 정제된 고유 가치를 가

질 수 있다.

2) 경관자원 및 구조

경관자원은 자연경관자원, 인문경관자원, 기타경관자원

으로 나뉜다. 경관자원의 조사범위는 대상지 내부뿐만 아

니라 주변지역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경관형성은

특정 공간의 성격만이 아니라, 주변공간과의 소통과 영향

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조사 분석된 개별 경관자원들은

대상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재분석되어야

하며, 종합되는 과정을 통해 계획적 의미가 부여된다.

구 분 세부 요소

유 형
이
미
지

의
미

경

관

자

원

자
연
자
원

구성요소 지형, 기후, 수문, 동식물 ○ ○

경관유형 산림, 수변, 평야 ○ ○

인
문
자
원

토지이용별 시가지경관, 농산어촌경관 ○ ○

경관유형 주요문화재, 지역상징자원, 지역축제 ○

기반시설 주요교통, 주요구조물 ○

경관구조

권역(district & edge), 축(path),

거점(node), 조망점(viewpoint),

랜드마크(landmark)

○

표 3. 경관자원과 경관구조

경관구조는 주민의 활동 및 공간의 쓰임과 매우 긴밀

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경관구조의 분석을 통해 역사

및 유래, 현재 개발상황, 향후 미래사업 등이 해당공간과

결합되어 경관변천 및 형성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공간구조 특성은 경관형성에 영향을 주는 축, 거

점, 조망점, 랜드마크 등에 의해 설정된다.14)

농어촌이 대부분인 슬로시티의 경관은 생산계, 생활계,

자연계로 구분된다. 특히 농어촌경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

과 매력요소를 가질 때 차별화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즉 대지가 펼쳐지는 지형으로 근경, 중경, 원경의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것, 명쾌한 방향성이나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을 것, 녹지와 흙이 주체가 되는 부드러운 자연지형이

나 식생을 살린 토지이용일 것, 안정감이 있고 휴먼스케

일이 느껴지는 여유 공간일 것, 취락이 산이나 수림지 등

과 연계되어 있을 것, 물과 녹지가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

서식지가 보일 것, 최소한의 단순한 디자인 구성으로 사

계절의 변화가 풍부할 것, 먹을거리를 연상하게 하는 장

소일 것, 지역고유의 정돈된 느낌으로 연륜을 발휘하는

경관일 것, 지역의 상징이 되는 장소로서 역사적 유산이

있을 것 등으로 경관농업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15)

13) 이후석(2001), 관광자원의 이해, 백산출판사, pp282～283

14) 한국도시설계학회(2009), 도시경관계획, 발언, pp129～131

15) 정철모(2008),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경관농업지구의 도입방

안 모색, 지역개발연구, 40(1), p30



구 분 구 성 요 소 비 고

생산계

농지
논, 밭, 목초지, 과수원, 수림,
수목, 마을숲, 가축, 곤충 등

계절에 의해
농작물 등의
생장과 더불어
경관은
다양하게 변화함

농업
시설

농업시설, 설비(창고, 축사,
사이로), 농로, 농업용수로, 습지

생활계

생활
시설

농가(주택, 정원, 창고 등), 민박,
교류시설, 농업체험시설,
공공시설, 공장, 사찰, 도로 등

역사
문화

명절, 축제, 전통예능, 관혼상제,
가정의 행사, 식문화, 사적, 유적,
석불, 노거수 등

자연계
산, 하천, 호수, 바다,
동식물 및 생태계

자료 : 재인용, 정철모(2008), p31

표 4. 농촌경관의 구성요소

3. 국내 슬로시티 경관분석

도시화를 지양하고 지역성과 전통성에 기초한 삶을 담

는 마을경관의 모델로써 정체성 강화와 지속적 관리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 9월～11월 슬로시티로써 국제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신안군 증도, 완도

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면,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 충남

예산군 대흥면 등 6개 농어촌 마을에 대한 자료수집과

현장 답사 실시를 통해,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

고,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각 슬로시티별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3.1 전남 신안군 증도

신안군 증도면은 갯벌염전이라는 전통방식의 국내 최

대의 천일염 생산지로 태평염전이 위치해 있으며, 소금창

고로 쓰였던 건축물을 소금박물관으로 개조하여 근대문

화유산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빗물활용, 쓰레기 감소 및 활용 등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하는 등 군 주도로 슬로시티가 지향

하는 이념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인증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특히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갖추어 환

경공해를 없애고 청정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차 없는

섬’을 선포하여, 슬로게이트 조성하고 자전거 종합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친환경 나루지역 주차장 및 안내센

터 조성, 친환경 순환셔틀 버스 도입 등 대체교통수단 확

충을 지원하고 있다.16)

육지로부터 증도대교를 건넌 지점이 거점으로서 게이

트로써 인식된다. 염전권역을 둘러싸는 환형주축과 섬 전

체를 순환하면서 5개의 서로 다른 컨셉의 관광 보행축을

가지고 있다. 섬지역임으로 전체 경관의 경계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천일염전과 친환경 태양광 발

16) 연구자주, 2010년 1월 15일 ‘신안군 슬로시티지역에 대한 자

동차 운행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전시설을 포함하는 염전권역, 송원대 유물해역과 우리나

라 기독교사의 주요 성지인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를 포

함하는 역사문화권역, 짱뚱어다리를 건너 해변을 따라 조

성된 숲길과 생태전시관, 현대식 경관의 엘도라도 리조트

를 포한한 리조트 권역, 대초마을, 장고마을의 민박촌을

끼고 있는 갯벌도립공원을 포함한 갯벌권역이 권역별로

그 의미와 상징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구

분
내 용 이미지

경

관

자

원

- 갯벌

- 갯벌염전

(등록문화재 제360호)

- 해안사구

- 소금박물관

(근대문화유산 제361호)

- 갯벌생태전시관,

- 송원대해저유물발굴해역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74호)

- 짱뚱어다리

- 엘도라도리조트

- 슬로푸드 : 천일염

경

관

구

조

1. 축

- 환형주축

- 5개 코스의 관광보행축

① 사색의 길

② 보물선 순교자 발자취길

③ 천년의 숲길

④ 갯벌공원길

⑤ 천일염길

2. 권역

- 마을중심권역,

염전권역, 역사문화권역

리조트권역, 갯벌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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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망경관이미지

그림 2. 파노라마의 마을경관과 미시적 마을경관

특히 광활한 태평염전, 태양광발전소, 짱뚱어다리, 송원

대 보물선, 이국풍의 엘도라도 리조트는 랜드마크의 역할

을 한다. 증도면 내에는 3개의 공식 조망점을 갖고 있다.

섬 내부 마을경관은 일부는 개방되어 파노라마의 경관으

로 인식되고, 마을 내부의 미시적 경관에서는 여느 농어

촌 마을과 비슷한 경관이미지를 보이나, 부분적으로는 주

거지의 흰색 벽체와 원색조의 파란 지붕, 그리고 고명도

무채색의 시멘트 포장이 주조색을 이루며, 고유성을 강화



할 근거를 갖는 경관이미지로 판단된다.

3.2 전남 완도군 청산도

농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전통

적 섬 농경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청산도는 청동기 시대

부터 거주가 이루어져 고유의 전통 민속문화가 전승되어

있다. 완도군은 문화관광부의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선

정된 상서마을을 중심으로 청산도를 연계하여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여유롭고 정겨운'의 비전을

설정하여 슬로시티 인증을 추진하였다.

경관축은 환형주축과 방사형의 소로주축을 갖고 있으

며, 그 외에도 지리해변-대봉산, 도청항-대선산-고성산-

보적산, 원동리-매봉산-상서리, 읍리-보적산-범바위 등의

4개 등산코스, 도청항을 시점으로 항길+동구정길+서편제

길섬, 연애바탕길, 낭길, 범길, 들길+용길, 들국화길+돌담

길의 남쪽의 연속된 6개의 관광보행축이 있다.

구

분
내 용 이미지

경

관

자

원

- 지리해변, 진산해변

- 슬로푸드 : 전복, 마늘

- 서편제, 봄의왈츠 촬영지

- 상서마을 돌담길

(등록문화재 제279호)

- 다랑이논, 구들장논

- 초분(장례문화)

- 고인돌·하마비유적지

- 범바위

- 독청, 초어단지, 해녀

경

관

구

조

1. 축

- 환형주축과

방사형의 소로축

- 4개 등산코스

- 6개의 연속된 관광보행축

① 들국화길+돌담길

② 들길+용길

③ 범길

④ 낭길

⑤ 연애바탕길

⑥항길+동구정길+서편제길

2. 권역

- 도청항중심권역,

해안주거권역, 역사문화권역,

산촌마을권역, 상서마을권역,

범마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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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으로는 지리해변, 진산해변, 신흥해변을 끼고 있는

해안주거권역, 청산면의 게이트역할과 행정·상업의 중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청항 중심권역, 대봉산 대성산·고

성산·대성산을 북쪽으로 병풍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 주거

권역, 고인돌·하마비·초분 등 역사유적과 서편제·봄의 왈

츠 등 촬영지가 입지한 역사문화권역, 흙을 전혀 사용하

지 않고 자연석만으로 층층이 쌓아올린 도서지방의 돌담

인 강담의 마을과 구들장논의 상서마을권역, 보적산과 범

바위를 중심으로 범바위 권역의 6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을의 경관은 우리나라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색의 지붕들이 눈에 띄지만, 나지막히 독특한 돌담들과

전통농가로 지정되어 리모델링된 초가가 정체성을 만들

어내고 있다. 그러나 도청항의 경관은 마을의 정겹고 풍

요로운 경관과는 달리 난립한 현대 건축물들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게이트가 되는 도청항이 청산면 전

체와 조화를 이루며 랜드마크로써 인지될 수 있도록 경

관이미지의 정비와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해안과 마을의 조망경관이미지

그림. 4 마을 내부 경관

그림. 5 도청항의 경관

3.3 전남 장흥군 장평․유치면

전통방식에 의한 장담그기 및 유기농법과 순환농법을

하며 생활하는 진정한 유기농업마을로 중앙정부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로 선정된 장평면은 우산리와 연계하여

슬로시티로 선정되었다. 또한 유치면은 수림이 울창한 청

정 환경이 유지되어 있으며, 슬로푸드인 표고버섯은 이

일대 천혜의 소나무 숲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노지에서

재배된다. 특히 유치면 신덕마을 100여 가구는 천연농법

을 통하여 건강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슬로푸드의 거점지역이다. 관광객이 유입이 거의 없어 부

정적 영향의 발생 및 변화가 적으며, 주민들도 대체로 슬

로시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6. 사행천변 비포장 오솔길 그림. 7 경관작물재배지

그림. 8 한옥과 조립식 건물이 혼재된 마을경관

경관은 임야가 90.1%를 차지하고 있어 산악의 자연 생

태적 경관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즉 자연성이 풍부



한 산림녹지경관과 지역 내의 사행하천은 원풍경(primal

scene)을 보여준다. 또한 경관보존직불제에 의해 경관작

물을 재배함으로써 자연생태적 경관을 복원하려는 의식

적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일부 하천의 경우

콘크리트 옹벽으로 자연미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

으며, 조립식 생산시설 건물과 한옥이 혼재되어 있다.

장흥군 유치면의 경관구조는 유치면 남쪽의 동서축과

신덕마을을 중심으로 한 생태주거권역, 보림사와 우신리

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권역을 가로지르는 남북축이 있

다. 구역의 경계과 거점, 랜드마크는 명확하지 않다.

구

분
내 용 이미지

경

관

자

원

- 사행천

- 유치자연휴양림,

- 장수풍뎅이마을, 강성서원

- 보림사

- 장평우산슬로월드지구

- 슬로푸드 : 표고버섯,

가지산 청국장

경

관

구

조

1. 축

- 유치면 남쪽 동서축

- 권역을 구분짓는 남북축

- 신덕마을 효조공원 산책로

- 평이한 농촌소로

2. 권역

- 마을중심권역

- 신덕마을 생태주거권역

- 보림사 중심 역사문화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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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남 담양군 창평면

담양군 창평면은 도심인근의 농촌으로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며, 전통문화 유산 및 지역특산품과

같은 지역자원이 슬로시티 인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담양군은 이 일대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죽공

예와 죽염장류 등 발효식품을 생산하는 전통산업과 연계

하여 슬로시티로 인증 받았다. 이외에도 한과와 쌀엿, 창

평국밥, 국수, 떡갈비 등 전통 음식 등의 먹을거리가 풍부

하며, 지렁이분변토를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시행하는 등

지역 전통과 생태의 보전, 전통 음식, 주민에 의한 다양한

지역커뮤니티 운동의 전개라는 슬로시티의 중요한 3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경관구조는 창평면 전체를 보면 남극루에서 소쇄원으

로 이어지는 남북의 가사문학 누정길이 있으며, 이와 연

접하여 삼지내 마을은 남극루를 남쪽 정점으로 하고 북

쪽으로 메타세콰이어길에서 파생되어 창평면사무소와 마

을광장을 중심으로 한 중심권역을 통과하는 환형주축을

갖는다. 권역은 중심권역, 민박촌권역을 아우르는 삼지내

마을과 시가지와 연접한 창평시장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삼지내 마을은 이동과 접근은 양호하지만 평야지대로

마을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이 존재하지 않아, 시

각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마을의 경계는 뚜렷하며, 창평

면사무소와 마을광장이 중심거점으로 게이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변은 산과 경작지, 소하천 등으로 자연성이

풍부하고 고가옥과 재래시장 등은 정감 있는 경관을 연

출하고 있다. 그러나 창평면의 정비되지 않은 현대식 건

물의 시가지와 상충되어 삼지내 마을이 섬과 같이 분리

되어 대조를 이루므로, 창평면 일대의 전반적인 경관정비

가 필요하다.

구

분
내 용 이미지

경

관

자

원

- 슬로푸드

: 죽염장류, 한과, 쌀엿,

창평국밥, 지렁이분변토를

이용한 친환경농법 농산물

- 건축물

: 전통고택과 돌담장, 남극루,

갑을원, 한옥민박

- 창평전통시장

- 메타세콰이어길

- 한국가사문학관

경

관

구

조

1. 축

- 메타세콰이어길에서 파생된

삼지내마을 환형주축, 소로

2. 권역

- 마을중심권역

(면사무소, 창평교회,

마을광장, 보건소)

- 주거권역

- 민박촌권역

- 시장권역

표 8. 담양군 창평면의 대표 경관자원과 경관구조

그림 9. 삼지내 마을경관 그림 10. 마을 입구

그림 11. 정비되지 않은 창평면 시가지

3.5 경남 하동군 악양면

지리산 기슭의 야생차밭은 1,300년을 이어 온 자연적

모습으로, 차재배지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되었다. 또한 대봉감을 이용한 곶감이 이지역의 슬로

푸드이며, 비닐하우스가 없는 유일한 마을 중 하나다. 소

설 ‘토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으로써 평사리 들판

과 논두렁, 섬진강 등의 풍경과 최참판댁 등 전통가옥이

남아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장소이다.

악양면 슬로시티는 19번 국도축에서 ㄷ자형으로 화개

축과 토지무대축이 주축을 이루고, 다시 토지의 무대축은



대봉감마을축과 악양면이 위치한 주거권역에서 맞닿아

삼각환형을 이루고 있다. 권역은 화개축을 중심으로 야생

녹차밭과 관련시설들을 포함한 야생녹차권역, 평사리 들

판을 포함한 토지의 무대마을인 역사문화권역, 대봉감으

로 유명한 대봉감 마을권역과 악양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취락권역의 4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

분
내 용 이미지

경

관

자

원

- 배산임수의 절경

- 평사리들판

- 슬로푸드 : 야생차, 대봉감

- 건축물 : 토지 세트장

경

관

구

조

1. 축

- 섬진강변 19번 국도축

- 토지무대축

- 대봉감마을축

- 화개축(야생녹차밭길)

2. 권역

- 야생녹차권역

- 역사문화권역

(토지무대마을)

- 대봉감 마을권역

- 취락권역

표 9. 하동군 악양면의 대표 경관자원과 경관구조

그림 12. 야생녹차밭, 평사리들판, 섬진강변 조망경관

그림 13. 경관형성의 원칙을 갖고 있는 토대무대길

그림 14. 정비가 필요한 악양면 기성시가지 경관

각 권역은 지리산자락과 전면 섬진강과 강변을 따라

19번국도가 경계가 되어 명확한 지역 인지가 가능하며,

섬진강변에서 평사리 들판은 랜드마크로 기능하게 된다.

고소산성․최참판댁에서는 섬진강변과 평사리 들판으로

의 자연 조망점을 갖는다. 한편 19번 국도변에 슬로시티

를 상징하는 깃발을 연속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슬로시티

로의 동선유도 및 인지가 더욱 확실한 게이트의 역할을

하며, 토지무대길의 가로경관은 최참판댁과 토지촬영 세

트장이 연속되어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된다. 반면 악양면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취락지역의 경우 어떠한 경관

정체성도 찾아볼 수 없어, 악양면 전체를 아우르는 경관

조성과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3.6 충남 예산군 대흥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슬로시티는 빼어난 경치와 풍부한

먹이로 최고의 낚시 명소이자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으

로 지정되어 있는 예당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옛

생활 모습과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전통문화 등이 보

존되어 있으며, 슬로푸드는 30～40여종의 민물고기를 활

용한 어죽, 붕어찜 등 토속음식과 양질의 토지와 기후에

서 재배되는 맛이 입증된 황토사과, 예당쌀이 있다. 역사

문화 건축물로는 대흥향교, 대흥동헌이 위치하여 있으며

옛이야기인 ‘의좋은 형제’를 테마화하여 스토리를 갖는 장

소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슬로시티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스토리로는 미흡하며 일부 공간에 해당된다.

그림 15. 잘 보존된 마을경관 그림 16. 예당호 전경

예당호를 서측으로 둘러싸는 호반둘레축을 중심으로

예당관광지권역, 슬로푸드 마을권역, 테마관광촌 권역, 주

거권역의 4개 권역으로 나뉜다.

구

분
내 용 이미지

경

관

자

원

- 슬로푸드

: 황토사과, 민물어죽, 예당쌀

- 예당호

- 조각공원

- 대흥향교, 대흥동헌

- 대흥향교 은행나무

경

관

구

조

1. 축 : 호반둘레축

2.권역

- 예당관광지권역

슬로푸드마을권역

역사문화권역

(테마관광촌권역)

주거권역

표 10. 예산군 대흥면의 대표 경관자원과 경관구조



그림 17. 자연, 현대건축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예당관광지

그림 18. 경관관리 대상의 지붕과 부조화한 조형물, 간판

마을 경관은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예당관광지권

역은 자연과 현대, 그리고 에술이 조화된 경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인근의 대흥초등학교는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반면 호반주변의 건축물의

지붕이나 철제샤시, 식당들의 원색조의 간판, 어울리지

않는 야자수형태의 네온사인 조형물은 정비대상으로 판

단된다.

4. 분석의 종합

슬로시티의 경관구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마을의 구

조와 기존의 도로망을 기본으로 삼지만, 주민생활을 위한

축이 강조되기보다는 관광객을 위해 개발된 관광코스로

써 탐방로 또는 관광축이 경관의 주축으로 형성되어 기

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유기적인 구조체계가 아직 미

흡하여 자연스럽게 연속되는 이미지의 경관이라기보다는

경관의 자원 경관의 이미지 경관의 의미

전통산업
및 특징

경관유형

중점경관

조망점
경관

물리적 경관형성 특징
정서적
자원의

주제

스토리
탤링
여부

정서적 경관형성 특징
자
연

생산
생
활

자연
생태계

인공계

신안 군
증도면

갯벌염전 농어촌 ● ● ◐ ○
갯벌
염전경관

지역의 천일염산업 부각
신안 보물섬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
각 정서적 주제는 시대적으로 연속
되거나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고 단
편적

완도 군
청산면

구 들 장논 ,
다랭이논
강담

농산어촌 ● ● ◐ ●
구 들 장논 ,
다랭이논 ,
전복양식장

농산어촌의 융합된 경관

장례문화
서편제,
봄의왈츠
촬영지

△

전해오는 풍습으로 옛 정서를 느낄
수 있음.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왈츠는 장르도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므로 단편적임

장흥 군
유치면

자연산림
버섯재배

농산촌 ● ● ○ ◐ -
경관보존직불제 경관농업
한옥보전 ․건립사업

- X
이야기 자원 없으므로, 상징과 의미
의 자원을 탐색하여 도출함이 필요
함

담양 군
창평면

전통가옥,
돌담장
(장류)

도농 ○ ○ ◐ ● -
전통가옥의 문화경관과
도농복합경관이 혼재

- X
전통가옥으로부터 옛 생활상을 체험
할 수 있으나, 마을을 유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음

하동 군
악양면

야 생 차밭 ,
대봉감마을

농산촌 ◐ ● ○ ●
평사리들판,
야생차밭

지리산 야생차밭
소설 토지의
마을 재현에 의한 장소성

소설 ‘토지’의
배경

◌
악양면 전체가 소설 ‘토지’의 배경으
로써 그 속에 있는 듯한 감동을 줌.
토지 세트장 내 최참판댁에는 ‘최참
판’역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이 상주
함으로써 직접 체험가능

예산 군
응봉면

사과재배
과수원, 예
당호 낚시

농촌 ◐ ◐ ○ ◐ 예당호
예당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경관

의좋은 형제 △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를 테마로 관광
촌을 형성하였으나, 다소 인위적이며
단편적임

표 11. 국내 6개 슬로시티의 경관 특성요약 (●:중점 ◐:일반 ○:보조)

농어촌 경관에서 나타나는 자연생태계 경관과 농지 등의

생산계 경관, 농가, 민박, 공공시설 등 생활계 경관의 단

절적 경관 구조체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슬로시티의 지

역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잡하고 자극적인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지역 자원과의 부조화를 초래하면서 자원의

보전 관리가 양호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인접한 기성

시가지의 산만한 경관과 대조를 이루어, 슬로시티 경관의

상징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양상을 보이며, 전체적인 조

화로움보다는 부분적이고, 단절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안군 증도는 천일염이라는 전통 슬로푸드와 그 생산

체계가 증도의 고유가치를 표현하며, 경관형성에 크게 기

여하고 있다. 완도군 청산도 역시 지형과 기후에 따른 구

들장논, 다랭이논 등 생산계 경관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역사문화의 많은 사건과 주제를 가지고 있

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써 이야기가 있지만 각각의

스토리들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속되지 않으며, 성격도

달라 파편화되어 현재는 문화경관으로의 점적요소로 활

용되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의미와 상징 주제들을 스

토리탤링으로 엮어서 의미화된 경관을 형성해야 한다.

하동군 악양면은 ‘토지’라는 스토리탤링을 가장 잘 부

각시킴으로써, 연속적이고 일관적인 경관의 이미지화 완

성도가 6개 슬로시티 중 높은 편이나 기성시가지와의 연

속적 경관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

예산군 응봉면 예당호 관광지는 수려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슬로시티로써의 고유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의좋은 형제’ 테마 관광촌 조성은 조형물과 안내판



을 설치하여 스토리탤링에 의한 장소성을 강조하고자 하

였으나, 단편적이고 직접적 표현으로써 경관형성에는 역

부족으로 보인다.

장흥군과 담양군은 슬로시티로써의 물리적 경관이미지

는 가지고 있으나, 뚜렷한 지역의 의미와 상징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통

해, 지역의 상징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단서를 찾아 스토

리 개발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국내 6개 슬로시티의 분석에 의하면, 국내의 인증 받은

슬로시티는 대부분 농어산촌의 소규모 마을로 재정자립

도가 낮은 지방의 면 소재 지역들이다. 작게는 반경 도보

10분 거리, 크게는 자동차로 10분 거리 내외로 느림의 삶

의 속도를 찾을 수 있는 보행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럽

의 슬로시티와 비교할 때 도시라기보다는 작은 마을의

규모를 갖는다. 이들 슬로시티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슬로

시티로 인증받기 위한 기준을 통과하였으므로, 항목별로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슬로푸드와 이를 통한 산업 활성

화, 관광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

의 동일한 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지자체

의 주도로 인증이 이루어져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사업예

산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다. 물론 장흥군, 담양군과 같

이 중앙정부의 사업에 선정되어 연계시킬 수 있는 기회

가 없거나 다시 오지 않는 한,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

분석된 경관특성에 의하면, 슬로시티의 자연발생적인

경관보전보다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축과 권역

에 초점을 맞추어 특성화된 테마별 관광권역과 생활의

취락구역이 구분되어 경관의 이미지화가 진행되는 경향

이 있으며,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인프라구축 등 정책과

사업도 관광분야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이미

지는 연속적이지 못하며, 지역고유의 상징적 정체성도 부

각시키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수용에 목표를 둔다면 슬로시티의 본질을 잃고 그 의미

와 가치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며, 재인증에도 실패할

가능성 또한 있다.

지역의 민속적, 버네큘러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주민들

의 지속가능한 전통적 생활방식에 의해 주민 자신들은

물론 방문객에게 여과된 고유한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슬로시티 경관계획은 이러한 여과된 고유한 의미를 이미

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시적 고유 가치는

슬로시티 네트워크에 의해 세계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따

라서 지속적인 슬로시티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환

경의 질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고유의 가치를 상

실하거나 희석시키지 않도록 경관관리계획의 방향을 설

정해야 한다.

경관형성과 관리는 우선, 주민들의 역할이 중심이므로,

초기인증과정의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은 주민에게로 옮

겨져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기구마련 등의 조직체계 확립과 지원이 지자체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단기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에 중

점을 두기보다는 느림의 미학을 살려 지속적이고 긴 안

목을 내다보는 슬로푸드 산업,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고유

환경 및 문화 보전 등 고유 가치에 충실하여, 이를 통한

여과된 경관에 목표를 두되, 슬로시티의 정신에 반한 기

성 시가지 등의 훼손된 경관의 정비와 복구로 연속적인

경관형성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슬로시티는 다양한 분야

에서 접근이 가능함으로 경관보전직불제의 활용과 같이

경관형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체계를 넘어서는 사고의 확

장과 실행체계의 적극적인 연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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